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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의 특성 및
이용자 반응에 대한 연구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User Reactions of Videos Related to 
COVID-19 Vaccine

이미나*, 홍주현**

 Mina Lee*, Juhyun Hong**

요 약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인포데믹 상황에서 유튜브상에서 확산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의 주요 특성과 이용자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 579개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허위정보는 모두 개인 채널이

저자인것으로나타났으며, 기관 및 단체, 언론사, 정부 채널에서는사실중심보도와더불어허위정보에대한보도도한축을이룬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의채널은백신접종을찬성하는긍정적정서의비율이높았고, 보수성향의채널은백신접종에반대하는부정적정서

의 비율이 높았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정부 채널의 영상이 증가했고, 긍정적 정서의 영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아요 수에

영향을미치는영상의특성요인을회귀분석을통해알아본결과, 개인 전문가영상, 진보 성향채널의영상이좋아요를더많이받은것으

로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부 정책 홍보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요어 : 내용분석, 코로나19 백신, 이슈 확산, 정부 정책 홍보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OVID-19 vaccine-related videos spread 
on YouTube and differences in user responses in the infodemic situation caused by COVID-19. As a result of 
content analysis of 579 videos related to the COVID-19 vaccine, it was found that all of the false information 
was written by individual channels. Institutions, organizations, media companies, and government channels 
reported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s well as fact-oriented reporting. The progressive channel had a high 
percentage of positive sentiment in favor of vaccination, and the conservative channel had a high percentage of 
negative emotion against vaccination. After the vaccination started, the number of videos on government 
channels increased, and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videos with positive emotions increased.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video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number of likes indicated that personal expert videos 
and videos from progressive channels received more likes. Combining the research results, we propose a plan to 
promote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the COVID-19 vaccine using social media. 

Key words : Content Analysis, COVID-19 Vaccine, Diffusion of Issues, Government Policy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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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팬데믹 시대를 지나

고 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21

년 1월 26일 기준 1억 명을 넘어섰다 [1]. 팬데믹 종식

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여러 제약 회사에서 백신을 개

발하고 임상 시험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영국과 미

국 등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다

[2]. 한국에서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접종되기 시작하였는데 백신 도입 전

후로 온라인 상에서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산되어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3]. 트위터, 페

이스북,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

19와 관련된 루머와 허위정보가 생산되고 급속히 확산

되는 양상, 즉 인포데믹(infodemic, 정보 전염병)에 대

한 우려가 크다 [4].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소셜

미디어상의 허위정보들은 이용자들의 백신에 대한 태

도나 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5].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인포데믹 상황에서 소

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확산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유튜

브에 주목해 유튜브상에서 확산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영상의 어떠한 특성이

이용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부 정

책 홍보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위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상의 이슈 확산

재난, 질병의 확산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플랫

폼 역할을 한다. 아바스, 왕, 수와 지아포는 소셜미디어

를 통해 코로나19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자료가 확산되면서 대중의 신뢰를 약화했다

면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교육방안을 제시했다 [6]. 팬

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건강과 관련

된 정보를 찾고 활발하게 공유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상에 떠도는 가짜뉴스나 잘못된 소문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정보가 확산하는 데 영향

을미치는요인은무엇일까? 할버스탐과나이트는 정치 정

보의 확산과정에서 트위터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분석

했는데, 다수의 정치 집단에 속한 이용자가 더 많은 사

람들과 연결되었으며, 정보에 더 빠르게 노출된다고 했

다 [7]. 또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자신이 동의하는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고, 동일한 생각을 한 이용자와

더 많은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통

해 소셜미디어의 속성에 따라 정보의 확산 범위와 속도

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유튜브를 통한 이슈

의 확산에 주목하고자 한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플랫

폼으로 전세계에서 월간 로그인 사용자는 20억 명 이상

으로 이용자들은 매일 10억 시간 이상의 동영상을 시청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유튜브상에서 확산되는 영상

에 대한 이용자 반응은 단순 조회 수와 구독자 수에서

부터 영상에 대한 감정 표출의 지표가 되는 좋아요와

싫어요 수, 그리고 영상에 대한 의견이 얼마만큼 개진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댓글 수까지 다양하다 [9]. 또한

유튜브의사용자들은콘텐츠를소비하는데그치지않고능

동적참여를통해프로슈머(prosumer: producer+consumer)

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10]. 이렇게 이용자들이 다양

한 콘텐츠를 생산 및 소비하는 채널로써 유튜브를 활용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확산되

는지 파악하는 소셜 리스닝(social listening) 채널로써

도 역할을 할 수 있다. 팬데믹 시대에 유튜브 시청자

및 시청 시간이 급증하면서 주요 미디어 채널로 자리잡

고 있는 상황에서 [11], 이 연구는 유튜브를 통해 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들을 분석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2. 유튜브 영상의 특성 및 이용자 반응

유튜브 플랫폼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언론사, 정부 기

관, 학교 등 다양한 생산자가 존재한다. 게이트 키핑 과

정을 거쳐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 조직과 달리 유튜브

에서는 누구나 채널을 개설해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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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즈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매스 미디어와

성격이 다른 여러 매체가 인터넷에 존재한다고 했다

[12]. 그는 편집자의 조정과 통제가 얼마나 높은지, 이

용자의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인터넷 사이

트의 종류를 주류뉴스 사이트, 인덱스와 범주 사이트,

메타 코멘트 사이트, 공유 토론 사이트로 구분했다. 주

류 뉴스 사이트는 통제가 높고, 이용자의 참여 공간이

적은 사이트이고, 공유 토론 사이트는 통제가 낮고 이

용자의 참여 공간이 많은 사이트이다. 더즈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개인이 메시지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다양한 생산 주체들이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누가 메시지를 생산하는지 생산 주체의 속성은 메시

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슈메이커와 리즈는 메시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레이어드 모델로 설명했는데, 조직 외적

요인으로 수용자, 광고주와 같은 이익집단, 국가, 이데

올로기를, 조직 내적 요인으로 조직의 정치적 성향, 조

직의 관행, 기자의 개인적 성향을 꼽았다 [13].

이 연구는 더즈, 슈메이커와 리즈의 논의를 근거로

유튜브 채널의 생산자, 즉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2, 13]. 채널의 저자가 개인인지, 조직인지, 정부

인지에 따라 백신 관련해서 생산하는 메시지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슈메이커와 리즈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저자의 정치적 성향은 이들이 생산

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정

책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다를 경우 비난하거나 반대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채널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

와 진보로 구분해 이들이 생산하는 메시지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봤다. 아울러 실제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백

신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정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메시지의 정서를 살펴봤다. 정서는 긍정

적, 부정적으로 구분했다.

유튜브 채널의 저자가 생산하는 메시지의 종류는 사

실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구분했다. 보수이와 동료들은

2016년부터 17년까지 트위터에서 확산되는 진실과 거

짓 뉴스기사가 확산되는 양상을 분석했는데, 진실보다

거짓 뉴스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14]. 특히, 테러리즘, 자연재해, 금융 관련 거짓 뉴스보

다 정치 관련 거짓 뉴스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

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정보의 종류

를 사실과 허위정보로 구분하고 어떤 정보가 확산되었

는지 살펴봤다.

채널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은 채널의 속성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

사 조직은 전문적인 기자가 사실 중심으로 전달하는 스

트레이트 뉴스 형식을 따를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 채

널은 뉴스 형식보다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장하는 논평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영상의 형식을

스트레이트와 논평으로 구분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영상의 특성이 영상에 대한 이

용자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

로 하여, 이용자 반응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영상의 특

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유튜브 영상의 특성에

따른 이용자 반응에 대한 연구의 예로 HPV(Human

papillomavirus) 백신 관련 유튜브 상의 영상들을 내용

분석한연구결과에따르면이용자제작비디오(consumer

generated videos)는 뉴스나 의학전문 채널의 영상보다

싫어요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HPV 백신

에 반대하는 부정적 정서의 영상이 백신에 찬성하는 긍

정적 정서의 영상보다 좋아요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15]. 또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조회 수, 좋

아요 수, 댓글 수와 같은 다른 이들의 반응을 찾아보고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즉 영상에 대한 이용자 반응은 영상의 확산 정도를 나

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들

의 태도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적인 요소로도 작

용할 수 있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상의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메시지 확산 양상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

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백신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지닌 영상들이 이용자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살펴봄

으로써 유튜브상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의 확산 양

상과 그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다음의 연구

문제를 제기했다.

RQ1. 코로나19 백신 관련 유튜브 영상의 저자, 정보

의 종류, 영상의 형식, 정치적 성향, 정서는 어떻게 나

타나는가?

RQ2. 채널 저자에 따라 정보의 종류, 영상의 형식,

정치적 성향, 정서에 차이가 있는가?

RQ3.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보의 종류, 영상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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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에 차이가 있는가?

RQ4. 시기 구분에 따라 저자, 정보의 종류, 영상의

형식, 정치적 성향, 정서에 차이가 있는가?

RQ5. 코로나19 백신 관련 유튜브 영상의 특성에 따

라 이용자 반응(조회 수, 좋아요 수, 댓글 수)에 차이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유튜브상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을 추출하기 위

해 노드액셀(NodeXL) 프로그램에서 검색어(코로나 백

신, 부작용, 가짜뉴스)를 입력하여 영상을 수집했다. 데

이터 추출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모더나 백신 사용

승인 신청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21년 2월 26일을 기점으로 백신 도입 전과 후

의 영상들이 수집되었다. 총 599개의 영상이 수집되었

으며 이 중 20개의 영상은 분석 시점에 영상이나 계정

이 삭제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 분석 방법 및 분석 유목

총 579개의 영상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을 실시했다. 영상의 시기는 1기(백신 도입 전) 2020년

12월 1일~ 2021년 2월 25일(n=353)와 2기(백신 도입 후)

2021년 2월 26일~2021년 4월 7일(n=226)로 구분했다.

두 명의 코더가 예비 분석을 통해 분석 유목을 수정한

뒤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영상 중 약 10%(n=60)의

영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중복코딩을 실시한 결과, 두

명의 코더 간 신뢰도(홀스티의 계수법)는 .87에서 .98

사이로 나타났다(저자 .97, 영상의 형식 .87, 정보의 종

류 .98, 정치적 성향 .95, 정서 .92).

주요 분석 유목은 채널의 저자, 정보의 종류, 영상의

형식, 정치적 성향, 영상의 정서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

변인인 유튜브 영상에 대한 이용자 반응은 해당 영상을

얼마나 시청했는지 조회 수부터, 동영상에 대한 감정

표출(좋아요 수)과 댓글을 다는 것(댓글 수)과 같은 보

다 적극적인 행동까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채널의 저자

채널의 저자는 개인 일반, 개인 전문가(의사 등 의료

전문가가 운영하는 채널), 기관/단체, 언론사, 정부로 구

분했다.

2) 정보의 종류

정보의 종류는 사실 보도(코로나19 백신 관련한 정

확한 정보)와 허위정보(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음모, 괴

담, 가짜 치료제 등 백신과 관련된 거짓 내용), 허위정

보에 대한 보도(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 유포 및

확산에 대한 보도)로 분류했다.

3) 영상의 형식

영상의 형식은 스트레이트와 논평/사설로 구분했다.

스트레이트는 육하원칙에 따른 뉴스 형식으로 전달한

영상을 의미한다. 논평/사설은 전문가나 패널이 여럿이

출연해 주장, 의견을 말하거나 개인이 의견을 말하는

경우이다.

4) 정치적 성향

정치적 성향은 채널 정보에서 정치적 성향을 밝힌

경우 그대로 따랐고,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지 않을 경

우 업로드한 동영상의 내용으로 파악했다. 보수(채널A.

TV조선, MBN 등), 진보(오마이뉴스, 한겨례 등), 중립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등)으로 구분했다.

tvN의 경우 일반 정보 방송은 중립으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처럼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면 진보로

분류했다.

5) 영상의 정서

영상의 정서는 긍정과 부정, 중립으로 나누었다. 긍

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찬성의 정서이고, 부

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중립은

백신 접종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이다.

Ⅳ. 결 과

1. 연구문제 1: 코로나19 백신 관련 유튜브영상의저자,

정보의 종류, 형식, 정치적 성향, 정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유튜브 영상의 저자는 언론사가

412개(71.2%)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일반 66개 (11.4%),

정부 46개(7.9%), 개인 전문가 29개(5%), 기관/단체 26

개(4.5%)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종류는 사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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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440개(76%)로 가장 많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보

도가 131개(22.6%), 허위정보가 8개(1.4%) 순으로 나타

났다. 영상의 형식은 스트레이트가 356개 (61.5%), 논평

/사설이 223개(38.5%)로 나타났다. 영상의 정치적 성향

은 진보가 45개(7.8%), 보수가 39개(6.7%), 중립이 495

개(85.5%)로 나타났다. 영상의 정서는 긍정이 137개

(23.7%), 부정이 29개(5%), 중립이 413개(71.3%)로 나타

났다.

2. 연구문제 2: 저자에 따른 정보의 종류, 영상의 형식,

정치적 성향, 정서의 차이

영상의 저자에 따라 정보의 종류, 형식, 정치적 성향,

그리고 정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analysis)을 실시했다. 저자에 따른 정

보의 종류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χ2(8, n=579)=

55.351, p=.000 (표 1 참조). 개인 일반(77.3%, n=51), 개

인 전문가(79.3%, n=23), 기관/단체(69.2%, n=18), 언론

사 채널(76.9%, n=317), 정부(67.4%, n=31) 채널은 모두

사실 보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허위정보의 경우 개

인 일반(10.6%, n=7)과 개인 전문가(3.4%, n=1) 채널에

서만 발견되었다. 기관/단체(30.8%, n=8)와 정부(32.6%,

n=15)의 경우 다른 저자의 영상들보다 허위정보에 대한

보도의 비중이 높았다.

표 1. 저자에 따른 정보의 종류의 차이 (카이제곱 검정)
Table 1. Types of information by source (Chi-square)

*p<.05, **p<.01, ***p<.001.

저자에 따른 형식의 차이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χ2(4, n=579)=176.241, p=.000 (표 2 참조). 개인

일반(84.8%, n=56), 개인 전문가(100%, n=29)와 기관/단

체(84.6%, n=22)의 경우 논평 및 사설의 비중이 스트레

이트 형식보다 높았으나, 언론사(77.4%, n=319)의 경우

스트레이트 형식의 비중이 높았으며, 정부의 경우 스트

레이트 형식(50%, n=23)과 논평/사설 형식의 비중이 1

대 1로 나타났다.

표 2. 저자에 따른 형식의 차이 (카이제곱 검정)
Table ２. Format by source (Chi-square)

*p<.05, **p<.01, ***p<.001.

저자에 따라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χ2(8,

n=579)=17.092, p=.029 (표 3 참조). 개인일반(80.3%, n=53),

개인 전문가(100%, n=29), 기관/단체(84.6%, n=22), 언

론사 채널(84%, n=346), 정부(97.8%, n=45) 채널은 모두

중립적 성향의 채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

일반(10.6%, n=7)의 경우 보수 성향 채널의 비중이 다

른 저자들보다 높았으며, 기관/단체(15.4%, n=4)의 경우

진보 성향 채널의 비중이 다른 저자들보다 높았다.

표 3. 저자에 따른 정치적 성향의 차이 (카이제곱 검정)
Table ３. Political inclination by source (Chi-square)

*p<.05, **p<.01, ***p<.001.

저자에 따라 영상의 정서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χ

2(8, n=579)=113.394, p=.000 (표 4 참조). 개인 전문가

(62.1%, n=18)와 정부(52.2%, n=24)의 경우 백신에 찬성

하는 긍정의 정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고, 개인 일

반(53%, n=35), 기관/단체(69.2%, n=18), 언론사(79.6%,

n=328)의 경우 중립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다. 개인

일반(24.2%, n=16)의 경우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의 비중이 다른 채널들보다 높았다.

스트레이트 논평/사설 전체 χ2

개인
일반

15.2% (10) 84.8% (56) 100% (66) 176.241
***

개인
전문가

0% (0) 100% (29) 100% (29)

기관/
단체

15.4% (4) 84.6% (22) 100% (26)

언론사 77.4% (319) 22.6% (93) 100% (412)
정부 50% (23) 50% (23) 100% (46)

사실
보도

허위정보
보도

허위
정보

전체 χ2  

개인
일반

77.3%
(51)

12.1%
(8)

10.6%
(7)

100%
(66)

55.351
***

개인
전문가

79.3%
(23)

17.2%
(5)

3.4%
(1)

100%
(29)

기관/
단체

69.2%
(18)

30.8%
(8)

0%
(0)

100%
(26)

언론사 76.9%
(317)

23.1%
(95)

0%
(0)

100%
(412)

정부 67.4%
(31)

32.6%
(15)

0%
(0)

100%
(46)

진보 보수 중립 전체 χ2

개인
일반

9.1%
(6)

10.6%
(7)

80.3%
(53)

100%
(66)

17.092
***

개인
전문가

0%
(0)

0%
(0)

100%
(29)

100%
(29)

기관/
단체

15.4%
(4)

0%
(0)

84.6%
(22)

100%
(26)

언론사 8.3%
(34)

7.8%
(32)

84%
(346)

100%
(412)

정부 2.2%
(1)

0%
(0)

97.8%
(45)

10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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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저자에 따른 정서의 차이 (카이제곱 검정)
Table 4. Sentiment by source (Chi-square)

*p<.05, **p<.01, ***p<.001.

3. 연구문제 3: 정치적성향에따른정보의종류, 영상의

형식, 정서의 차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보의 종류, 영상의 형식, 정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analysis)을 실시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보의 종류

와 영상의 형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정치적 성향과 정

서 간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4, n=579)=

23.697, p=.000 (표 5 참조). 진보 성향의 채널은 코로나

19 백신에 찬성하는 긍정(15.6%, n=7)의 내용이 부정

(6.7%, n=3)의 내용보다 많았으나, 보수 채널의 경우 코

로나19 백신에 반대하는 부정(20.5%, n=8)의 내용이 긍

정(17.9%, n=7)보다 많았다.

표 5.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서의 차이 (카이제곱 검정)
Table 5. Sentiment by political inclination (Chi-square)

*p<.05, **p<.01, ***p<.001.

4. 연구문제 4: 시기 구분에 따른 영상의 저자와 형식,

정보의 종류, 정치적 성향, 정서의 차이

시기에 따라 영상의 저자와 형식, 정보의 종류, 정치

적 성향, 그리고 정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analysis)을 실시했다. 시기

에 따라 영상의 형식과 정보의 종류, 정치적 성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시기와 저자 간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χ2(4, n=579)=28.043, p=.000 (표 6 참조).

개인 일반(65.2%, n=43), 개인 전문가(69%, n=20), 기관

/단체(50%, n=13), 언론사 채널(64.3%, n=265)은 모두

백신 접종 전의 영상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정부 채널의 영상은 백신 접종 후의 영상(73.9%, n=34)

이 접종 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시기에 따른 저자의 차이 (카이제곱 검정)
Table 6. Types of source by period (Chi-square)

*p<.05, **p<.01, ***p<.001.

시기에 따른 정서의 차이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χ2(2, n=579)=20.312, p=.000 (표 7 참조). 표 7에

서 보듯이 백신 접종 전보다 후에 백신 접종에 찬성하

는 내용의 영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시기에 따른 정서의 차이 (카이제곱 검정)
Table 7. Sentiment by period (Chi-square)

*p<.05, **p<.01, ***p<.001.

5. 연구문제 5: 유튜브 영상의 특성에 따른 이용자

반응의 차이

유튜브 영상의 특성에 따른 이용자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영상 조회 수, 좋아요 수, 댓글 수 각각

을 종속 변인으로, 영상의 시기와 특성 변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실시했다. 독립변인들은모두더미코딩(dummy coding)

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중 좋아요 수에 대해

서만 최종 모형의 F-test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F=5.364, d.f.=12, p=.000). 수정된 R2 값

은 .083으로 유의한 독립변인이 좋아요 수를 8.3% 설명

백신 접종 전 백신 접종 후 χ2

긍정 18.7% (66) 31.4% (71) 20.312***
부정 7.4% (26) 1.3% (3)
중립 73.9% (261) 67.3% (152)
전체 100% (353) 100% (226)

긍정 부정 중립 전체 χ2

개인
일반

22.7%
(15)

24.2%
(16)

53%
(35)

100%
(66)

113.394
***

개인
전문가

62.1%
(18)

3.4%
(1)

34.5%
(10)

100%
(29)

기관/
단체

30.8%
(8)

0%
(0)

69.2%
(18)

100%
(26)

언론사 17.5%
(72)

2.9%
(12)

79.6%
(328)

100%
(412)

정부 52.2%
(24)

0%
(0)

47.8%
(22)

100%
(46)

백신
접종 전

백신
접종 후

전체 χ2

개인
일반

65.2%
(43)

34.8%
(23)

100%
(66)

28.043***

개인
전문가

69%
(20)

31%
(9)

100%
(29)

기관/
단체

50%
(13)

50%
(13)

100%
(26)

언론사 64.3%
(265)

35.7%
(147)

100%
(412)

정부 25.1%
(12)

73.9%
(34)

100%
(46)

긍정 부정 중립 전체 χ2

진보 15.6%
(7)

6.7%
(3)

77.8%
(35)

100%
(45)

23.697
***

보수 17.9%
(7)

20.5%
(8)

61.5%
(24)

100%
(39)

중립 24.8%
(123)

3.6%
(18)

71.5%
(354)

100%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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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세부적으로, 백신

도입 후의 영상(β=-.083, t=-2.006, p=.045)이 백신 도입

전보다 좋아요 수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전문가 영상(β=.177, t=3.074, p=.002)의 경우 다른 영상

들에 비해 좋아요 수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언론사

영상(β=-.173, t=-1.864, p=.063)의 경우 다른 영상들에

비해 좋아요 수를 적게 받는 것으로, 진보 영상(β=.097,

t=2.387, p=.017)의 경우 다른 영상들에 비해 좋아요 수

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좋아요 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N=579)
Table 8.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or number of likes

*p<.10, **p<.05, ***p<.01

Ⅴ. 논 의

본 연구는 유튜브상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의

특성과 영상의 특성에 따른 이용자 반응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 579개에 대한 내용분

석 결과, 먼저 저자에 따른 차이를 보면, 허위정보는 모

두 개인 채널이 저자인 것으로 나타나 허위정보의 생산

주체는 개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개인 일반 채널

의 경우 백신에 반대하는 부정적 정서가 다른 채널들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논평 및 사설의 형식

을 띠고 있어, 개인 채널이 유튜브상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부정적 정보와 허위정보의 확산과정에서 중심 역

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위터상에서 진실보다는

거짓뉴스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난 기존

의 연구에 근거할 때 [14] 비록 유튜브상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 영상 수 자체는 적었으나 SNS상에

서의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은 허위조작

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

작 정보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데 [17], 유튜브

상의 허위정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튜

브에 삭제 요청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개인 채널을 제외한 기관 및 단

체, 언론사, 정부 채널에서는 사실 중심 보도와 더불어

허위정보에 대한 보도도 한 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유튜브상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하여 어떠한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룬 콘텐츠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배양이론(cultivation theory)에 따르

면 개인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면 미디어

에서 전달하는 왜곡된 세계를 현실로 인식하게 된다

[18]. 허위정보에 대한 보도를 많이 시청한 이용자들은

코로나19 백신 관련하여 허위정보가 성행한다고 인식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사 채널에서 허위

정보에 대한 보도의 수준이 단순히 허위정보가 유포되

고 있었다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객관적 근거를 통한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정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자에 따른 정치적 성향을 보면, 개인 채널의 경우

보수적 성향이, 기관 및 단체의 경우 진보적 성향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정치적 성향과 정서 간의 관계를 교

차 분석한 결과에서 진보 성향의 채널은 백신 접종을

찬성하는 긍정적 정서의 비율이 부정적 정서보다 높았

고, 보수 성향의 채널은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부정적

정서의 비율이 긍정적 정서보다 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백신 접종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개인들이 관련 메시지를 생산했고, 기관 및 단

체 중에는 현 정부와 같은 정치적 입장을 보이는 기관

들이 정부의 백신 관련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디지털 매체에서는 정보 이용자들이 기존의

신념이나 생각을 확인 및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향적으

로 정보를 수용하는 성향이 강한 특성을 가진다 [19].

채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백신에 찬성, 반대하는 정

서의 비율이 달랐던 결과는 이용자의 편향적 정보 수용

특성을 고려할 때 경계해야 할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는 유튜브 채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이 제작 및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좋아요 수

(상수) 　 0.567

백신 접종 후 -0.083 -2.006**

개인일반 -0.087 -1.200

개인전문가 0.177 3.074***

정부 0.006 0.094

언론사 -0.173 -1.864*

스트레이트 -0.004 -0.074

사실 0.089 0.549

가짜뉴스 0.157 0.958

진보 0.097 2.387***

보수 0.030 0.728

긍정 0.040 0.940

부정 0.048 1.025

F=5.364(p<.001), R2=.102, adjR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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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따른 차이를 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에 정부 채널의 영상이 증가했고, 백신 접종에 찬성하

는 긍정적 정서의 영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

부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관 관련한 적극

적인 홍보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백신에 찬성하는 긍정

적인 정서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구의 자

료수집 시점은 2021년 4월 7일이라는 것과 이후 백신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예약

률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20] 자료수집 시점 이후의

상황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영상의 특성에 따른 이용자 반응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영상의 특성이 좋아요 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용자 반응

중 좋아요는 이용자의 감정 표출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좋아요 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상의 특성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개인 전문가 영

상이 다른 채널에 비해 좋아요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백신 접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에 이용자

가 더 호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HPV백신 관련 비디오

의 경우 부정적 정서의 영상에 좋아요 수가 많았던 연

구 결과와는 다르게 [15], 본 연구에서는 정서에 따른

좋아요 수의 직접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진보

성향 채널의 경우 좋아요 수가 보수나 중립 영상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백신 접종을 찬성하는

진보 채널의 의견에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도입 전부터 접종이

시작된 초반까지 대략 총 4개월 간의 코로나19 백신 관

련 유튜브 영상들에 대해 분석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도입기를 지나 중반부로 넘어오면서 온

라인상에서 백신 관련 정서가 바뀌는 양상을 분석한다

면 정부의 백신 정책 홍보와 관련하여 보다 풍부한 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영상의 내용과 형식을 영상의

저자, 정보의 종류, 영상의 형식, 정치적 성향, 정서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나, 영상에 달린 댓글의 내용과 정

서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영상의 특성

에 따라 댓글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면 유튜브

상에 확산된 공중의 의견을 좀 더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중 유튜브상에서 확산된 코로

나19 백신 관련 메시지에 대해서만 분석했다. 다양한

유형의 소셜미디어상에서 이용자들이 생산한 메시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소셜미디어상의 메시지와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뉴스와 댓글의 내용 및 정서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확산된 메시지의

양상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제라 생

각된다.

ⅤI. 결 론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상의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메

시지 확산 양상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유튜

브상에 확산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들의 특성을 분

석하고 이용자 반응과의 연관성까지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유튜브상에서 공중이 생산

한 영상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이를 통해자기보고식설문(self-report survey)

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슈에 대한 여러 공중의 자체적

인의견과반응을이용자가제작한메시지(user-generated

content)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다. 연

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일 일반 채널이 코로나19 백

신 관련한 부정적 정서를 확산하는 중심 채널이었고,

백신에 찬성하는 정서의 비중이 컸던 개인 전문가 채널

영상의 선호도가 컸다는 점에서 개인 채널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긍정적, 부정적 이슈의 확산에 있어 인플루

언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정부 채널의 영상이 증가하면서 백신

에 찬성하는 긍정적 영상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나,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책의 홍보에 있어 유튜브를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소통의 통로로 활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일반 공중의 코로나19 백

신 관련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

서들과의 소통을 통해 백신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소셜

미디어상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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